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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요한계시록 4장 1~3절 
- 제목 :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라!”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어둡고 힘겨운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강렬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로 교회를 
초대하여 강렬하고 황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교회에게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계3:21), 그 보좌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성에 갇혀 있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그리면서 이 땅의 환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 분이 전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이 일 후에”(계4:1a)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언급할 때 교회들이
    처한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 2:9; 3:9)
2.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에 보좌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계4:2).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계4:3)
3.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2b)는 온 우주만물의 총사령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이 땅의 보좌를 손에 넣고 있는 자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2b)에 대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본문 읽기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 말씀기도제목 
1.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거룩하시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이해에 대한 “영적
    균형 감각”을 갖게 하옵소서!
2. 영남지역 산불 이재민과 강진 소식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몸부림을 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 앞에서, 환란 가운데서도 “보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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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열매를 거두며 
현실만 바라보면 그 가운데 득세하는 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하여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을 경험하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도 이겨나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현재의 암담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2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깨어 있습니까? 내 믿음을 깨우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